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결  의  문

 정부(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영남권 5개 시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이후 6월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국교통연구
원(KOTI)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컨소시엄의 수행기관과 수의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정부의 항공수요조사 결과, 2023년 김해공항의 포화가 예상됨
에 따라 대체공항으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확장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며 공항+항만+철도가 결합된 복합물류거점 공항으로 
반드시 조기 건설 되어야 한다.

  이에 김해공항가덕이전시민추진단은 동남권 신공항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없어서는 안될 국가의 중요 인프라임을 공동 인식하고,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
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하고,� 영남권� 5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선정하여� 항공수요에�

대응할�수�있도록�조기�건설을�촉구한다.

�하나.�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간보고시�

용역진행�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 있는�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5개� 시도가� 신뢰할� 수� 있도록�촉구한다.

�하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신공항의� 기능과� 건설방향을� 먼저� 명확히� 하여,�

경제성과�실현�가능성을�바탕으로�객관적이고�공정한�절차에�따라�추진할�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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